
건설기업, 시멘트-레미콘 싸움에…
시멘트 가격 인상에 레미콘 가동중단 … 건설기업 타격 불가피

시멘트와 레미콘 가격 분쟁으로 전국 레미콘 공장이 대부분 가동을 중단했다.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강문혁 이사는 “750여개 소속기업들이 일제히 조업을 중단했다”며 “시멘트

가격이 조정되거나 건설기업들이 레미콘 가격을 인상하는 방안 중 하나라도 관철되지 않으면 조업을 재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2월22일 발표했다.

레미콘기업들은 시멘트기업들이 2012년 초 시멘트 가격을 톤당 6만7500원에서 7만6000원으로 인상한 데 따

른 보복성 조치로 인상을 철회하지 않으면 레미콘 조업을 중단하겠다고 2월10일 선포한 바 있다.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는 2월20일 레미콘․시멘트․건설기업들을 모아 3자 회의를 갖고 2주일의 조정기

간을 거쳐 최종 가격 협상안을 구상한다는 원칙에 합의했으나 구체적인 가격 문제는 충분히 협의하지 못한 것

으로 알려졌다.

레미콘 기업들은 시멘트 가격을 낮출 수 없다면 레미콘의 생산코스트가 높아지는 만큼 레미콘 가격도 인상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레미콘의 최대 수요처인 건설기업들은 예고된 조업중단에 대비해 레미콘을 필요로 하는 작업을 앞당기거나

뒤로 미루고 다른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조기에 해결되지 않는다면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기업 관계자는 “레미콘은 바로 가져다 써야 하는 자재이기 때문에 3-4일 정도는 무리가 없겠지만 사태

가 길어져 5일을 넘어가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시멘트 제조 계열사를 보유한 대형 레미콘기업까지 조업을 중단한 것에 대해 “시멘트와

레미콘기업들이 짜고 건설기업들을 압박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

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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